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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틀리면
누구 책임일까?

AI가 추천했고,

사람은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가 일하는 시대, 사람에게 남는 책임

사람

묻고, 맡기고

AI

분석하고, 추천하고

의사결정

그 책임은 누구에게?



AI는 이미 ‘결정’ 가까이에 있다

AI는 이제 검색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의사결정 사례

복지 대상자

선정

인허가

판단 지원

위험

예측

민원·행정업무

지원

AI는 정보를 찾는 단계를 넘어 사람의 판단을 돕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모든 기관이 도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AI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의 예시입니다. 2



그런데 AI도 틀린다

AI는 항상 공정할까?

데이터 AI 판단 결과

편향된 데이터

→ 편향된 판단 가능

부정확한 정보

→ 잘못된 결과 가능

설명하기 어려운 판단

→ 신뢰 문제

AI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력된 데이터와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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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도 AI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2026년 10월,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

6대

핵심가치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68개 세부 점검항목

핵심가치를 점검표로 구체화

3단계 자율점검 체계

적용 · 응용 · 융합 단계별 점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4



여섯 가지를 쉽게 풀면

어려워 보이지만, 질문은 단순합니다

공공성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형평성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투명성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책임성

문제가 생기면 누가

확인하고 책임지는가?

안전성

잘못 작동해도

위험하지 않은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5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이 강조하는 핵심

AI가 판단을 도와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수록

사람이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추천 · 분석 · 예측

사람
검토 · 판단 · 책임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6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

AI를 잘 쓰는 사람의 3가지 습관

01

확인하기
AI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실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02

판단하기
AI의 추천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03

책임지기
“AI가 그렇게 답했다”는 말이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에게 일을 맡길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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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윤리경영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술 + 판단 + 책임 =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2026.1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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